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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구 스타 교회 치어 김은진입니다. 

2010년 1월 14일 월명동에서 낮 2시 30분경 어머니 생가 쪽에 있는 예수님 동상 아래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성삼위

께 월명동을 만들어 주심과 선생님을 생각하며 선생님을 지켜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

다.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너는 적을지어다. 

내 모든 사랑, 뜻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만든 곳이 바로 이곳 월명동이다. 한번 둘러보아라. 어떠하냐. 

(저는 너무 아름답고, 진정 하나님이 느껴지고 사랑이 가득한 곳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곳은 나의 정성과 사랑이 뜻이 가득하단다. 

이곳에 돌, 나무, 흙, 식물, 물 뿐 아니라 모든 것들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꿋꿋히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며 각자의 개

성으로 영광 돌리는구나. 

만물도 그리 내 사랑 심정알고 늘 내게 영광 돌리는데 너희, 나의 가장 최고의 수고, 사랑, 정성으로 만든 너희는 나에

게 더 큰 영광으로 날 기쁘게 하고 나에게 힘을 주어야 하지 않겠니. 

각 센터대로 각각의 달란트대로 나에게 영광 돌리고 사랑 주길 원한단다. 

월명동 야심작의 많은 돌 중, 한 돌이 춥다고 다른 곳으로 떠나겠다고 그 자리를 이탈하여 굴러간다면 야심작은 어찌 

되겠느냐. 무너지겠지. 

아니면 그 관리자가 알고서 비슷한 돌을 채워놓으나 그곳은 온전치 못한 상태가 될 것이다. 

이처럼 나의 사랑이란 성전에 야심작과 같이 섭리인들 한명한명 서있는데 환란 있다고, 핍박 있다고 빠져 나가고, 굴러

나간다면 어찌 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아라. 

이곳에서 찬양, 기도, 모든 것 마음껏 하게 하였듯 너희도 나의 사랑의 성전 안에서 너희도 모든 것 뽐내고 표현할 지

니어다. 알았느냐. 

오직 나의 안에서이다. 힘들고 어려워도 꿋꿋히 서있으니 너무나 멋진 조경이 되고 작품이 되지 않느냐. 

그처럼 너희 한명 한명도 그곳에서 나의 사랑의 위치에서 온전히 서서 나의 모든 것 빛이 되고 나의 증인이 되어라. 

그때 그때 마다 필요한 것들은 더 추가하고 하듯 나의 사랑 안에 올 많은 자들을 데려오라. 

나는 너희가 주는 영광 단 하나라도 빠뜨리고 싶지 않구나. 

나는 사랑에 있어서는 욕심쟁이, 질투쟁이가 되어 오직 나에게만 그 사랑 주길 원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 오직 나에게 다가오고 사랑하라. 굳건히 온전히 자신의 할 일을 깨닫고서 온전히 나의 안에 거하여 나와 모든 

것 이룩하자. 사랑하자. 이뤄 내자. 알았지. 사랑해. 

모든 기준 중심이 중요하듯 선생이 너희 가운데 중심이니 중심하고서 하나 되어 하라. 

그러나 모든 것 최고의 주인은 나 여호와 그리고 성령과 예수임을 잊지 말고 서로  화평하고 사랑하여 자유롭게 조화롭

고 화평한 자연 성전처럼 나에게 영광 돌릴지어다. 사랑한단다. 나의 자랑거리인 나의 신부들아 

모든 것 나의 뜻대로 되길 원하며 너희의 사랑, 너희의 신랑 나 주 여호와가. 


